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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인의 건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정보의 중요성이 증 되고 있다. 건강한 

삶에 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후 치료보다 예방 차원의 사전 관리 체계에 무

게가 실리고(김찬원·김석일, 2007; 김수미, 2008), 건강정보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

는 것이다. 건강정보는 건강 상태 유지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필수적 자원으로

(Lorence, Park, & Fox, 2006), 개인의 건강 증진 및 교육에 중 한 역할을 한다. 베

이커와 동료들(Baker, et al., 2003)은 건강정보의 이용이 ‘질환의 증상이나 상태, 치

료에 한 이해도 향상(67%)’, ‘건강관리 능력 향상(30%)’, ‘식습관 및 운동습관 변화

(27%)’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 건강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최근 신속한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건강정보 

채널로서, 소셜마케팅에 많은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Nieger et al., 2012; Vance et al., 2009). TV, 신문 등 기존 건강채널은 시청각효과 

및 이용 편이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방향성, 시공간적 제약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제한해 왔다(한혜경·김주미, 2011). SNS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한 안 

매체로 관찰되며, 전통 매체에 비해 시간· 상·비용·관계 4가지 측면에서 유용하

다고 평가받는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빠르고 지속적인 전파력을 바탕으로, 다수

의 다양한 사람들과 적은 비용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정보

를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능동적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SNS를 통한 건강정보 활용도가 

확 되고 있다. 

무엇보다 SNS는 이용자 간 공통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은지, 2010). SNS를 통해 의료 상담 및 환자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인 네트워킹 및 정부 캠페인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교류가 시공간

적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표적으로 미국의 ‘MedHelp’는 의료 전

문가 그룹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질병군, 진료과에 해당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PatientsLikeMe’에서는 유사한 건강 상태에 있는 이용자들이 서로 개인의 증상 및 치

료법을 공유한다(고은지, 2010). 국내에서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눈높이 건강정보

를 전하는 의사들, 일명 ‘닥터 커뮤니케이터’가 증가하는 추세다(손수지·김지연·박

수정, 2014; 임소형, 2012).

이러한 SNS 활용은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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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구원, 2012).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SNS를 통해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실시

간 제공하고, 보건의료 정책 홍보 및 의견 청취에 이를 활용한다(고은지, 2010). 나아

가 SNS의 쌍방향 소통 방식을 활용한 실시간 문의 응, 퀴즈 이벤트 시행 등은 정부와 

국민의 직접적 교류를 가능케 하고, 이용자의 건강 상식 습득 및 정부 정책 참여를 유도

한다. 특히 정보 이미지인 ‘인포그래픽’을 주로 활용하여 모바일 중심으로 활용되는1) 

SNS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정소 , 2012). 실제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해 국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구독

자는 각각 6만여 명, 8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페

이스북 구독자는 2015년 기준 약 45만 명에 달한다. LG경제연구원(2010)에서는 의료

소비자의 역량이 향상되고, 환자 중심 의료 환경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SNS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건강정보 채널로서 SNS의 활용성에 비해, 정보 소비자에 한 이해와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SNS를 건강 매체로 인식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 효

과 분석(Fox, 2011; Park, Rodgers, & Stemmle, 2011) 및 캠페인 전략 연구(Blake, 

2013; Mackert et al., 2012; Napolitano et al., 2012)에 집중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자 소통을 위한 상징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국내외 보건의료 정보 채널로서의 SNS 향력이 네트워킹

을 넘어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되는 가운데, SNS가 공공 역에서 활

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용자 특성에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 건강관리·예방 목적에서 운 됨을 고려할 때, 40

∼50  중장년층의 이용 가능성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 40세는 중년기에 접어

드는 생애 전환 시점으로,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해 

이에 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보건복지부, 2007). 더욱이 40∼50 의 생

활습관은 노년기의 건강 상태를 좌우함에 따라2) 질환 정보 및 예방법 습득, 실천 행동

을 통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정보에 한 수요도 높다. SNS의 경우 주

1) 주된 SNS 이용 기기가 ‘스마트폰’이 9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데스크탑 컴퓨터(40.3%)’, ‘노트북 

컴퓨터(13.8%)’, ‘스마트패드(2.7%)’ 순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 의료전문가들은 4∼50 의 생활습관이 노후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하며 평소 과식·과음·

흡연·운동 부족 등의 좋지 않은 습관을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전희진, 2015).



90

기적인 건강정보 노출을 통해 행동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실제 2014년 기준 40 , 

50 의 SNS 이용률도 각각 59.1%, 38.4%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미래창

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4∼50  중장년층의 SNS 공공건강정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SNS 공공건강정보’

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장년층의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프레드 데이비스(Fred D. Davis, 198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 다. 이 모델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수용자 이용 동기를 설명한 표적 이론으로, 최근 새로운 건강정보 채널로 인식

된 SNS 이용 행동 분석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중심으로 건강정보 이용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

소를 함께 고려해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를 예측하고자 했다. 확장 변인으로 디

지털 리터러시와 건강 관여도의 향력을 검토하고, 나아가 변인 간 상호작용성을 확인

함으로써 정보 이용 의사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기술

수용모델(TAM)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기술

적 특성과 건강 맥락 변수의 향력을 추가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NS 건강정보의 활용성 제고 및 정책 방향성 검토에 중요한 선행 과제

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소셜마케팅의 교육적, 예방적 기능을 검토

한 데 실무적 의의를 두고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가설

1) SNS 공공건강정보의 정의 및 활용

스마트 기기의 성장세와 함께 SNS는 점차 중적인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3) 전통 매체

와 달리 이용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사회적 관계를 중심

3) ‘201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약 4,100만 명(만 3세 이상 인구의 83.6%)

의 60.7%가 SNS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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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 된다는 것이 강점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SNS의 기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으로 기울었던 의료정보의 비 칭성이 다양한 미

디어 경로를 통해 중화, 탈전문화되는 과정에서 SNS의 역할이 확 되고 있는 것이다

(고은지, 2010; 김용, 2013). 예컨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전문가들의 전

유물이었던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강화되고,4) 소위 ‘똑똑한 환자’들이 출연함에 따라 수

직적이었던 의사－환자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행정기관의 SNS 활용 노력도 수반되었다. 의료정보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이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자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SNS, 블로그 등의 

정보채널을 직접 운 하며 의료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유도

하는 등 공공 서비스 역을 확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높은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

다.5) 두 기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건강정보, 만성질환 관리, 질병정보 등을 주기적

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각각 6만 8,196명, 8만 4,441명에 이른다(2016. 2

월 기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정보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과 카툰, 

동 상 등을 주요 메시지와 함께 제공해 전문 정보에 한 이해를 돕고, 건강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 상식 퀴즈 이벤트를 통해 SNS 이용

자들의 참여를 촉진, 직접적 소통을 추구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2009년 신종 인플

루엔자(H1N1) 발생 당시 미국 건강 관련 기관 및 지역 부서에서 SNS를 활용하여 클

리닉 스케줄, 백신 정보, 예방 행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전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 City Health Officials, 2009; Park, Rodgers, 

& Stemmle,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기관에서 SNS를 통해 제공

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SNS 공공건강정보’라고 개념화하고, 정보의 특징 및 활용 방식 

등에 한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건강정보는 일반적

4) 의사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가 질병 이해도 및 진료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김정은·김석화·신윤주, 2007) 

5)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ohwpr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nhis.kore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ir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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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문성과 신뢰도가 보장되며, SNS 환경에 기반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그간 

SNS상에서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건강정보가 생산·유통되면서 정보의 질과 신뢰

성에 한 우려가 높았다. 김수정에 따르면(2012) 학생들이 건강정보 추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로 이용편이성, 유사 증상 경험자 탐색, 정보 교환의 신속

성 등을 꼽았으나, 전문적·객관적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p. 247). 같은 

맥락에서 장(Zhang, 2012)도 건강정보의 전문성과 정보 제공자에 한 신뢰도, 개인 

프라이버시 등이 SNS 건강정보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에 이 연구

에서 다루는 SNS 공공건강정보는 정보원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누구

나 쉽게 전문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다

는 데 강점이 있다. 

SNS 공공건강정보의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주로 활용된다. 특징적인 것은 SNS를 블로그 콘텐츠의 유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즉, SNS를 통해 핵심 정보를 우선 제공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블로그로 이동해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페이스

북과 트위터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각 플랫폼의 특성에 따

라 표현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트위터의 경우 140자 내외의 단문 정보를 기본 포맷으

로 하지만, 페이스북은 글자 수에 큰 제한이 없어 트위터에 비해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

능하다. 반면에 글, 사진, 동 상 등을 함께 게시하여 정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두 플랫폼의 공통된 특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의 이용률이 전 연령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6), 

페이스북은 친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정

보 공유 및 행동 변화 유도에 적합하다고 분석된다(김지은·홍혜현, 2015). 특히 전범

수·이정기(2014)의 연구에 따르면 40∼50  중장년층의 경우, 20∼30 에 비해 페

이스북을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용 강도가 높아 건강정보 습득에 

긍정적 몰입(flow)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6) ‘2015 디지털 소비자 및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만 19세∼59세 780명 표본, 516명 응답)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59.8%), 카카오스토리(17.1%), 인스타그램 (10.3%), 밴드(8.2%), 트위터(2.4%) 등의 순이었다(DMC 

미디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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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간에서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5가지로 구분된다(Zhang, 

2012, p.6∼7). 먼저 ‘적극적 탐색(Active seeking)’ 행위는 질문 및 검색 행동을 의미

한다. 주로 친구나 지인들에게 건강 관련 상태나 예방법을 묻는 경우와 SNS 관계망 내 

사람들이 게시한 건강 기사 검색, 혹은 관련 그룹 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

다. 둘째, ‘적극적 관찰(Active scanning)’ 행동은 SNS 내 지인들이 게시하는 건강 관

련 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계정 혹은 페이지를 구독(follow)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건강정보를 받아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셋째, ‘간접적 노출(Non-directed monitoring)’은 SNS 이용자가 의도치 않게 페

이스북의 뉴스피드나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 건강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개인의 관계망 내 사람들이 게시하거나 공유한 건강정보를 우연히 보게 되는 것으

로, 특정 정보를 탐색하려는 목적이 없음에도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SNS의 특성에 기

인한다. 넷째, ‘정보 공유(Sharing information)’는 개인이 건강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

나 정보를 직접 게시(posting)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유 행동은 트위터의 경우 ‘리트

윗(Retweet)’, 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like)’, ‘댓글달기(comment)’, ‘공유하기

(share)’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참여(Participating)’는 건강 목적으로 

운 되는 SNS 그룹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건강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적극적 활동을 포함한다. 참여의 목적은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한 배움에 기초하고 있다. 

SNS 공공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장(Zhang, 2012)의 5가지 행동 양식에 모

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용자가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타인이 공유한 공공건강정보

를 뉴스피드나 타임라인에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에는 적극적 탐색 및 적극적 관찰, 정보 공유, 참여 행동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즉, 이용자의 정보 이용 의지 및 활용 수준에 따라 건강 지

식 습득 정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실천 행동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가 현재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분석을 기초로 SNS 공공건강정보 활용 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수용모델의 적용 및 확장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으로,7) 정보 기술 이용에 가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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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두 가지 변인을 제시한다(Brown, Dennis, & Venkatesh, 2010). 모델을 처

음 제안한 프레드 데이비스는 사람들이 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수

용 혹은 거부하는가에 의문을 가졌다. 정보 기술의 이용이 정보 및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되지만, 수용자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보 이용 행태 및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

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기술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인지된 유용성이란 ‘특정 정보 시스템의 이용이 자신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그 이용 행위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두라(Bandura, 1982)

의 자기 효능 이론(Self-efficacy theory)에 의거한다.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가에 한 주관적 판단으로 ‘자기 효능 판단(self-efficacy judgment)’

의 개념과 가까우며, 인지된 유용성은 기술 사용에 따른 결과를 기 한다는 차원에서 

‘성과 판단(outcome judgement)’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Davis, 1989, 

p.319∼339). 

기술수용모델은 이론의 명료함과 강한 예측력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

요변수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즉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변수들은 구체화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비스와나스 벤카테시(Viswanath 

Venkatesh)와 함께 기존 모델에 주관적 규범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TAM2)’을 제시했다. 이후로도 기술수용모델은 다양한 변수를 추가

하며 진화해왔으나 인지된 유용성·용이성을 기초변수로 한 본연의 구조는 유지하고 

있으며, 두 변수는 정보시스템 이용태도 및 의도, 이용행동에 이르는 기술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한편 기술수용모델은 단순한 기술 수용 과정뿐 아니라 특정 정보 추구를 위한 미

디어 채택 연구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이 중 건강 매체 이용 의도를 탐구한 연구도 상당

수 이루어졌다(노기 ·최정화·권명순, 2013). 최믿음 등(2014)은 TV 건강 프로그

7)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피쉬바인과 아이젠(Fishbein & Ajzen, 

1975)이 제시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신념(belief), 태도(attitude), 의도(intention), 행동(behavior)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이를 정보 기술 이용에 확장한 시도로서, 두 변인을 정보 기술 이

용에 한 신념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용 행위 및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손승혜·최윤정·

황하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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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시청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유용성·용이성 인

지에 향을 미치는 건강 관련 변수(건강 관심도, 헬스 리터러시)를 외생 변인으로 추

가하고, 기본 변수 외에 지각된 즐거움이 시청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지 검증했

다. 분석 결과 건강 관심도와 헬스 리터러시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정적 향을 

미치고, 지각된 용이성과 즐거움은 각각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향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은 TV 건강 프로그램 시청 의도에 직접적으로 향

을 미쳤으나, 지각된 용이성은 유용성을 매개하여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 활동을 기술수용모델로 설명한 노기  등(2013)은 개인의 

자율성 욕구, 정보 신뢰, 건강 의식이 인터넷 건강정보 수용 모델에서 선행 경로 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 중매체보다 능동적 활동이 요구되는 

인터넷의 특성에 주목하여, 정보 이용자들의 자율성이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즉, 자율성 욕구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진료 과정이나 

질병 예방 행동에 인터넷 건강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 기

술수용모델의 기본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도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SNS 공공건강정보의 이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수

용모델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경원 등(2007)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들은 건강정보 채택 기준으로 정보의 질 및 콘텐츠 구성8),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정보 시스템 이용 관점에서 SNS의 이용 행위를 기술수용모델로 설명

한 선행 연구들도 정보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한 인식이 SNS 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조현·박상선, 2012; 최상민·강성배·문태수, 2012; 최

수정, 2012; Choi & Chung, 2012; Dhume et al., 2012; Zhang & Lu, 2011). 이를 

SNS 건강정보와 연계해 볼 때, 이용자가 정보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에 따라 이용 의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수용모델이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뉴미디어와 건강정보의 특수성을 각각 반 한 변수를 

추가하고자 했다. 뉴미디어의 채택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 환경이 안정

8) 콘텐츠가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구성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도표·동 상 등이 사용될 때 이용

자들은 정보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여 해당 정보를 채택하게 된다(조경원·감신·채 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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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에 따라9) 매체의 접근성보다 활용 가능성을, 경제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동

기를 핵심 변수로 파악하고 있다(김문조·김종길, 2002; 안정임, 2006; Ahn, 2011). 

즉, 인프라적 요소가 갖춰진 이후에는 개인의 정보 활용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

며,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자의 경험, 자율성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Hargittai, 2007). 예컨  SNS를 사용하는 10 들의 특성을 연구한 안(Ahn, 2011)

은 ‘기술적 활용 능력(technical literacy)’이 SNS 이용에 향을 미치는 중요 예측 변

인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이용에도 기술 활용 능력이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미디어 활용 범위가 다각

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지윤·안순태의 연구(2013)에서는 특정 건강정보에 

한 개인의 관여도가 소셜미디어 내 전파 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건강 메시지에 한 개인의 관심이 정보 활용의 동기로 작용할 때 전파 행동이 강화됨

을 확인한 것이다. SNS의 매체적 특성과 건강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정

보 활용 능력과 동기는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도 직접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보 활용 인식: 인지된 정보 이용의 용이성, 유용성

SNS 건강정보 이용 행위를 기술수용모델에 적용한 이번 시도는 장(Zhang, 2012)의 

탐험적 연구에 근거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 피험자들이 정보의 질과 프라이버시에 

한 우려로 SNS를 건강정보 매체로 인식하지 않는 한편,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소

수 이용자들은 정보 이용의 용이성, 유용성 판단이 정보 기술 채택에 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아직 건강 증진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건강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완될 경우 두 변수의 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정보 서비스 채택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로서 이미 오

9) ‘201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78.2%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98.5%가 

가구 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7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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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검증되어 왔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특정 정보 기술 및 서비스의 

편의성과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기술에 한 수용 의사가 높아지는 것이

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보 이용자의 용이성, 유용성 판단은 SNS 정보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정임(2006)은 자기 효능감을 인터넷 미디어 이용 행동에 연계시켜, 개인

의 효능감 정도가 미디어를 통해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먼로(Munro et al., 1997)의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에 한 자신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실제 이용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오프컴의 보고서(Ofcom, 2004)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용에 한 자신

감은 주변 세상에 한 이해와 관여를 높여 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인지된 용이성과 유

용성은 이러한 효능감과 체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인의 인식에 따라 정보 이용 행동 

및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이에 두 변수는 SNS 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정

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 가설 1: 인지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연구 가설 2: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2) 정보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미디어가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

(formats)의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통합시키는 능력을 뜻한다(Gilster, 1997). 텍

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Pool, 

1997).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이유는 미디어 이용자의 권한과 능력이 중요

해진 배경에 있다. 기존 매스미디어 모델에서의 개인들은 정보 ‘이용자’이기보단 정보 

‘수용자’ 개념에 가까웠다. 정보 사용에 한 통제권 없이 간접적·제한적 권한을 가져

왔으며, 일  다수 형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안정임, 2002). 하지만 정보화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확산은 정보 이용 환경을 변

화시키고, 정보 이용자의 주체성을 강화시켰다(김문조·김종길, 2002).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일방적

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단순 취사선택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정보에 한 이해와 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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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정보의 비판적 수집 및 습득이 가능해졌으며, 때로는 정보를 직접 변형·

생산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성호·김성미(2011)는 디지털 리터러

시의 구성 요소로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창의적 생산(Creative 

Production)’, ‘협력적 의사소통(Collaborative communication)’을 제시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성을 띠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 능력으로 분류되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권성호·김성미, 2011; 안정임, 

2013). 류시원·하유정(2004)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84.4%

에 달하지만, 그중 절반에 달하는 45.4%가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나, 개인의 활용 능력 및 이해 정도에 따라 정보 이용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

여 준다. 또한 누가 어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

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김기태, 2008). 민 (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활용 

능력 및 경험 정도가 온라인 공간 내 자본 축적 활동 및 생산 활동에도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혀, 개인의 정보 활용 수준이 실제 정보 이용에 실질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SNS 공공건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 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해당 정보 이용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가설 3: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3) 정보 활용 동기: 건강 관여도 

관여도(involvement)는 특정 사안에 한 개인의 관련성 또는 관심, 흥미, 중요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형성된 관여 수준에 따라 정보 메시지 처리 및 수용에 차이가 발생한

다(Petty & Cacioppo, 1986). 관여도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각 사안에 한 관여가 높은 집단이 상 적으로 정보 추구 및 행동 의지가 높다

는 결과가 일반적이었다(박장원·박현순, 2007; 안상현, 2013). 상에 한 관심과 

흥미는 정보 수용자를 동기화시키고,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건강 관여도를 ‘건강에 한 개인적 관심 정도 및 중요도’로 정의할 때, 건강 관여

도는 SNS 건강정보추구행위에 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현(2013)은 평

소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건강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경우, 인터넷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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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보의 지속 이용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한편 관여도 개념을 구체화한 블로흐(Bloch, 1981)는 관여도가 지속적인 관심 

또는 흥미를 의미하는 ‘지속적 관여(Enduring Involvement)’와 특정 상황 혹은 특정

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반 된 관심을 뜻하는 ‘상황적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건강 관여도에 적용해 보면, 응답자 

본인의 평소 건강 관심을 묻는 지속적 관여와 주변인의 투병, 전염병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 관심인 상황적 관여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 건강정보의 경우 전

염성 경보 및 실시간 정보가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돼 주목받았던 만큼, 건강에 

한 일상적 관심과 함께 상황적 관여에 한 개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 관여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 가설 4: 건강관여도가 높을수록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4) 정보 활용 능력, 정보 활용 동기의 조절 효과

기술수용모델은 최소한의 변인으로 정보 기술 수용 과정을 예측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그 명료함 때문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Venkatesh, 

Davis, & Morris, 2007). 이에 연구자들은 여러 외부 변인을 모형에 추가하는 한편, 특

정 변수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를 해 왔다(Hsiao & Yang, 2011; Venkatesh 

& Bala, 2008; Venkatesh & Davis, 2000). 표적인 예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2)에서는 개인의 경험(experience)과 자발성(voluntariness)을 조절 변수로 투

입시켜 주관적 규범과 이용 의사, 이용 행위 간의 향 관계를 살펴보았다(Venkatesh 

& Davis, 2000). 이러한 시도는 기술수용모델을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사업적·정책

적 함의를 구체화시켰다. 

관련하여 신현식(2010)은 개인의 혁신 성향을 조절 변수로 두고, 인지된 유용성

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의도 사이의 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의 혁신 성향

이 높은 경우, 사용 의도에 한 인지된 유용성의 향력이 강화됨을 발견했다. 이는 김

문조와 김종길의 연구(2002)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에 정보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은 정보에 한 욕구나 이해가 우월하여 정보의 유용성·편의성을 쉽게 인지하고, 이

는 또 다른 정보추구행위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맥이 닿아 있다. 관여도를 조절 변인으

로 본 선행 연구도 있다. 김종욱 등(2005)은 온라인 소비자 구매 행동에서 제품 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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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검증 결과, 구매 의도에 한 제품 다양성·정보 제공

성·신뢰의 주효과가 제품 관여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재된 특성인 디지털 리터러시

와 건강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수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

보 활용 능력과 건강 관심 수준이 새로운 건강정보 채널에 한 개인의 인식(용이성·

유용성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정보 이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함이다. 

연구 문제 1-1: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지된 용이성이 상호작용할 

것인가?

연구 문제 1-2: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지된 유용성이 상호작용 

할 것인가?

연구 문제 2-1: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건강 관여도와 인지된 용이성이 상호작용할 것

인가?

연구 문제 2-2: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건강 관여도와 인지된 유용성이 상호작용할 것

인가?

3. 연구 방법

1) 자료 및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6월 11, 12일 이틀간 조사 회사 포커스컴퍼니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

사를 실시하 다. 조사 회사의 패널 중 설문에 참여한 표본은 전국 16개 도시에 거주하

는 40∼50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무작위 추출하 으며, 

최종 32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설문지

는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근거해 구성하 다. 특히 이용 의도의 경우, 

Zhang(2012)의 연구에서 SNS 이용 행위로 제시한 다섯 가지 행동 방식을 이용 의도

를 묻는 질문으로 변형함에 따라, 문항에 한 신뢰도 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본 설문에 

앞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40∼50  48명을 상으로 2014년 6월 2일과 3일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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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항목에 한 신뢰도 및 문항에 한 이해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 구성 시, SNS 공공건강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 조사

에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건강 메시지 2건을 예시로 제시하 다(<부록 

1> 참조). 메시지는 실제 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최신 건강정보 중, 질병 예방 정보 

1건( 장암 예방 10  원칙)과 일상 건강정보 1건(해장 음식 정보)을 선정해 편집 없이 

사용하 으며, 각각의 콘텐츠는 텍스트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메시지의 향력

을 배제하기 위해 장암 관여도와 음주량 측정 문항을 응답자 일반 정보 측정란에 배

치하 으며, 통계 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처리하 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Zhang, 2011, p.6∼7)의 연구를 참

고했다. 그는 SNS 공간 속 건강정보 활용 방식을 ‘적극적 탐색, 적극적 관찰, 간접적 노

출, 정보 공유, 참여’의 5가지 행동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간접적 노출의 경우, 응답자

가 의도치 않게 뉴스피드 혹은 타임라인에 공유된 건강정보에 노출된 상황을 의미하므

로, 이용 의도 측정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장의 분류에는 건강정보를 활용한 

실천 노력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본 설문에서는 해당 건강정보를 읽고 실천 행동을 할 

것인가에 한 질문을 추가하 다. 

설문 문항은 총 10개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를 받아 볼 생각이 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받아볼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운 자에게 건강 관련 질문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찾

아 볼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에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할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에 댓글을 남길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을 공유(share)할 생

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읽은 건강정보를 친구, 부모님 등 주위 사람

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 예방 수칙

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가 제시되었다.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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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0.943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인지된 용이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을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

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는 강재은·김두경(2011)과 진정숙·조로사·

박주석(2011)의 연구를 참고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

강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스북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문항을 제시했으며,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됐다. 신뢰도 계수는 0.857로 나타났다. 

(3)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은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이 건강 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라고 조작적 정의될 수 있다. 총 3문항으로 구성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스북에 

있는 건강자료는 유용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 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건

강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서 제공

하는 건강정보를 읽으면, 건강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했다. Davis(1989)와 진정숙·조로사·박주석(2011)의 척도를 참고했으

며, 신뢰도 계수는 0.858로 확인되었다.

(4)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는 안정임(2013)의 척도를 변형해 사용하 다. 크게 디지털 미

디어 이용에 한 기회(이용기회, 교육기회) 역과 능력(비판적 이해, 활용과 표현)

역의 주요 질문 10개를 본 설문 항목으로 구성했다.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각종 거래(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예약/

예매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사진이나 동 상 촬 , 편집 등에 한 미디어 제작 교육을 자주 

받은 편이다”, “나는 인터넷,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 뉴미디어 이용 및 활용 교육

을 자주 받은 편이다”, “나는 미디어가 소비문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문사

나 방송사 등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미디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같은 내용도 이미지, 배열, 편집 기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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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용 소프트웨어(파워포인트 등)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직접 제작한 동 상을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

위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의 문항이 설문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42 다.

(5) 건강 관여도

건강 관여도는 ‘건강에 한 개인적 관심과 중요도’로 정의될 수 있다. 관여도에 한 블

로흐(Bloch, 1981)의 설명을 참고하여, 건강에 한 일상적, 상황적 관심을 문항에 포

함하고자 했다. 총 4문항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평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

고 있다”, “나는 내가 아팠던 경험(감기, 특정 질환 발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건강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는 가까운 지인이 투병하는 것을 보며 건강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는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때 건강에 한 관심이 높아진다”에 한 응답

을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계수는 0.715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1) 응답자 특성과 SNS 이용 현황 

응답자들은 전국 16개 도시에 거주하는 40∼50 로, 수도권 거주자의 응답 비율이 높

았다. 남성 166명, 여성 162명이 설문에 참여해 남녀 성비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연

령 의 경우 40  164명, 50  164명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는 기혼 또

는 동거 중인 응답자가 84.5%로 부분을 차지했다. 

가구 소득 수준의 비율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

층이 고루 분포된 경향을 보 다. 교육 수준은 학교 재학/졸업자의 비율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의 비율이 그 뒤를 이어 24.4%를 차지했다. 직업군의 경우 사

무직/기술직의 비율이 31.1% 으며, 비사무직군에 속하는 자 업자와 판매/서비스

직이 각각 14.3%와 5.5%, 전업주부는 22.6%로 나타났다. 

SNS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총 328명 중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응답자는 226

명(68.9%), 트위터는 171명(52.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 에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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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유용성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관여도 이용 의도

용이성 1

유용성 .621** 1

디지털 리터러시 .319** .247** 1

건강관여도 .247** .344** .392** 1

이용의도 .591** .733** .321** .432**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 = 328)

이스북 계정을 가진 응답자는 73.1%, 트위터는 57.3%로 확인되었고, 50 에서는 페

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가진 응답자가 각각 64.6%, 46.9%로 나타났다. 그러나 4∼50

 계정 소유자 중, 실제 일주일에 3∼4번, 혹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고이용자

는 페이스북 37.2%, 트위터 24.7%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스북 건강정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39%(128명)

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직접 구독(follow)하고 있는 비율은 

18.9%(62명)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SNS 건강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

체의 67.4%(221명)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5%(77명), 매우 신

뢰한다가 6.7%(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

공 정보에 한 신뢰도를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에 한 측정항목과 기술 통계 및 신뢰도는 <부록 2>에 제시했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다(<표 1> 참

조). 인지된 유용성의 상관계수는 0.733(p＜.01)으로 이용 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으며, 인지된 용이성과의 상관계수도 0.591(p＜.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뒤

이어 동기 요인으로 분류했던 건강 관여도가 0.432(p＜.01)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상관계수는 0.321(p＜.01)로 나타났다. 즉, SNS 건강

정보 이용 의도와 주요 독립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별(r = .054, p＞.05), 교육 수준(r = －.09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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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r = .021, p＞.05)과 이용 의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정보 활용 능력·인식·동기가 SNS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실질적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독립 변인들을 세 블록으로 구성하여 첫 번째 블록에는 

통제변인(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공단 정보 신뢰도, 장암 관여도, 음주량)

을 투입하고, 두 번째 블록에는 개인적 속성 변인(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관여도, 인지

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내재된 특성(디지털 리

터러시, 건강 관여도)과 정보 활용에 한 인식(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의 상호

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의 표준화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한 후 세 번

째 블록에 투입하 다.10)

회귀분석에서는 독립 변인들의 공차한계와 더빈－왓슨 수치(1.743)에 근거하여 

다중공선성 문제 및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를 보면 

교육 수준(β = －.066, p＞.05)과 소득 수준(β = .012, p＞.05)은 소셜미디어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에 예시로 사용된 메시지와 관련된 

장암 관여도(β = .015, p＞.05)와 음주량(β = －.035, p＞.05) 및 건강보험공단 정

보에 한 신뢰도(β = .088, p＞.05)도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주요 독립 변수로 제시했던 정보 활용 인식, 능력, 동기 변인은 모두 SNS 공

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유용성(β = .462, 

p＜.001), 인지된 용이성(β = .202, p＜.001), 건강 관여도(β = .125, p＜ = .001), 

디지털 리터러시(β = .100, p＜.05) 순으로 이용 의도에 강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해당 정보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 관여도가 각각 높을수록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가 높

았다. 따라서 연구 가설 1, 2, 3, 4는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문제 1, 2의 검증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표 2>에 제시된 로, 통제변인만 투입한 첫 번째 블록은 SNS 공공

10)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의 표준화된 값을 상호작용항 계산에 사용하 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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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t값 공차 VIF R2 변화량 F 변화량

통제변인

성별 －.012 －.295 .735 1.360

연령 －.006 －.178 .906 1.104

교육 수준 －.066 －1.625 .720 1.389

소득 수준 .012 .299 .758 1.320

공단 정보 신뢰도 .088 1.879 .544 1.840

대장암 관여도 .015 .439 .962 1.039

음주량 －.035 －.894 .765 1.307 .321 21.647**

개인적 속성 

디지털 리터러시 .100* 2.475 .722 1.386

건강 관여도 .125** 3.206 .780 1.281

인지된 용이성 .202*** 4.371 .555 1.801

인지된 유용성 .462*** 8.714 .423 2.366 .292 59.617**

상호작용 

인지된 용이성 × 디지털 리터러시 .091 1.847 .490 2.039

인지된 유용성 × 디지털 리터러시 .008 .158 .497 2.010

인지된 용이성 × 건강 관여도 －.057 －1.270 .582 1.718

인지된 유용성 × 건강 관여도 －.090* －1.984 .573 1.746 .016 3.378*

Total R² .629

*.p＜0.05, **.p＜0.01 , ***.p＜0.001

표 2. 중장년층의 공공건강정보 이용의도  (n = 328)

건강정보 이용 의도를 32.1% 설명했다. 이후 주요 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29.2% 증가했으며(p＜.001),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도 유의수준하에 1.6% 

증가하여(p <.05),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 다.

<연구 문제 1-1>, <연구 문제 1-2>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지된 용이성(β = 

.091, p＞.05), 유용성(β = .008, p＞.05)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연구 문제 2-1>의 건강 관여도와 인지된 용이성의 상호작용(β = －.057, 

p＞.05)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 문제 2-2>에서 건강 관여도의 조절 

효과가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 의도의 향 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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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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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 관여도와 인지된 유용성의 상호작용

p＜.05).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금희조·조재호(2010, p.362)의 분석 방법

을 참고하여 두 변인에 한 공변량 분석(ANCOVA)를 실시했다. 우선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된 두 변수(건강 관여도, 인지된 유용성)를 명목 변수로 변환시키기 위해 각 

변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상, 하 2개의 수준으로 그룹화하 다. 이후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패턴을 도출한 결과 그래프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래

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정보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건강 관여도가 낮은 집단의 

이용 의도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해당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유익

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한 판단이 건강에 한 관심이 낮은 사람들을 동기화하

고, 건강정보 수용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 관여도가 낮은 집단의 이용 

의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때 정보의 유용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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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건강정보에 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중장년층을 상으로 SNS 공공건강정

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먼저 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

색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을 적용,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 다. 또한 조절 효과 분석 등

을 통해 수용자 속성을 탐구함으로써 SNS 건강정보 이용 행동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

적 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수인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 관여도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 변수로 살펴본 인지된 유용성·용이성,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관여도

는 모두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중 기술수용모델의 

기본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주효과면에서 강한 향력을 갖고 있었다. 즉, 

기술수용모델은 중장년층의 SNS 건강정보 활용 예측에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SNS 공공 서비스의 유용성과 이용의 수월함이 제고돼야 함을 잘 나타냈다. 특히 기술

수용모델을 스마트폰, IPTV, 소셜커머스 이용 등에 적용한 기존 연구 범위(손승혜·

최윤정·황하성, 2011; 윤승욱, 2009; 이성준, 2012)에서 나아가, 건강정보와 같이 특

정 분야를 다루는 정보 기술에 적용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TV와 인터

넷을 건강 매체로 인식하고 기술수용모델로 분석한 노기 ·최정화·권명순(2013), 

최믿음 등(2014)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며,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확장·적용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앞으로도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뉴

미디어 이용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관여도는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다음으로 향력이 큰 변수로, 건강에 한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SNS 건강정보 이용 의도가 높게 형성됨을 확인했다. 이는 인

터넷 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건강정보 관여도의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안상현

(201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며, SNS에도 확장 적용됨을 시사한다. 또, 건강 

메시지에 한 관여도로 트위터 내 건강정보 전파 행동(트위터 멘션 작성)을 설명했던 

이지윤·안순태(2013)의 결과와 연계해 볼 때, 다양한 종류의 SNS를 아우르는 관여도

의 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관여도는 정보에 한 탐색 및 수용에 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서 반복적으로 검증됨에 따라(박장원·박현순, 2007), 다양한 의료정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강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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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 활용 능력도 SNS 공공건강정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SNS 건강정보 이용 의사가 높

아지는 것이다. 이는 반 로 해석하면 본인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정보 이용에 자신감이 떨어져 실제 이용 행동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능숙한 사용자와

의 정보 이용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을 받는 ‘문화자본’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김은미, 2011; 윤석민 등, 

2004),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력이 증 될 경우 자본논

리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

김문조·김종길(2002)이 설명한 ‘승수 효과(exponential effect)’를 토 로 풀

이해 보면, 이미 다양한 정보기술을 많이 접하고 폭넓은 지식을 축적한 정보 부자들은 

정보 빈자(貧者)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많이 획득하고,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처럼 순환되어 구조적인 정보 격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김은미의 연구(2011)

에서는 가정 내 소득 수준에 따른 청소년 간의 인터넷 리터러시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채택 행동을 연구한 손승혜 등(2011)도 사회경제

적 변인에 의한 기술수용의 격차를 경계하고,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이용 행동에 인식, 동기 등 개인의 신념이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이나, 이에 앞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용 부담 등이 이미 개

인의 신념 형성에 작용하여 기술수용에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더

불어 기술수용모델 연구에서 정보 격차 문제에 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념, 능력 차이에 의한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시도

로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문제 2-2>에서 확인된 건강 관여도와 

인지된 유용성의 상호작용은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의 정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했다. 즉, 건강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도 SNS 정보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인

식하면 이용 의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질 좋은 콘텐츠와 매체 이용의 편의성,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시행될 경우 건강

에 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예방적 효과까지 기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룬 

SNS의 경우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중적 이용률이 높고, 인포그래픽, 

동 상 등 시청각 정보 제공이 용이하며, 정부－국민 간 직접적 소통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더욱이 개인 모바일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은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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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SNS 공공건강정보를 정책적으로 보강하고, 서비스의 이점

을 중적으로 확산하여 건강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의 건강 예방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는 기술수용모델 연구 초반부터 다루

어온 정보 시스템(컴퓨터, 스마트폰, IPTV, 소셜미디어 등) 범주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특정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뉴미디어 이용 행동을 예측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SNS의 매체적 특성과 건강 이슈라는 정보적 특성이 혼합된 ‘SNS 공공건강정보’라는 개

념을 도출해 기술수용모델에 적용하 다. 그러나 이 경우 SNS가 건강 매체로 활용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매체적 특성과 정보적 특성에 한 응답자의 가치가 

혼재되어 이용 여부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선행변수 

간 향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기 ·최정화·권명순(2013), 최믿음 등(2014)

의 연구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적용, 변인 간 선행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이

론적 설명력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SNS 활용 정책을 정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도 운  전

반에 한 유용성 여부를 측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변수로 건강 메시지 내용

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문지 구성 시 SNS 건강정보 서비스에 한 사전 지식이 없는 

다수의 응답자들을 위해 임의적으로 선정한 메시지를 예시로 보여 주었다. 하지만 건

강정보의 경우 전문성이 두드러지고, 주제 및 내용의 표현에 따라 이용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메시지 변수를 고려한 실험을 통해 발전적 

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연령 를 다양화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정보 활용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해 SNS의 주 이용층인 20, 30 를 고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이라는 공공의 목표는 전 연령 를 상으

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 많은 연령 의 정보 추구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건강 관여도가 낮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

할 경우 이용 의도가 강화됨을 확인함에 따라, 건강에 한 관심이 부족한 젊은 연령

를 상으로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메시지와 

정보시스템의 유용성을 각각 측정하여 건강 저관여 집단의 정보 이용 행동을 예측한다

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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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는다. ‘2014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83.6%로 국내 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사

용하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이용률과 SNS 이용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주요 변인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사무직, 자 업, 판매/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을 고르게 분포했으

나,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온라인 설문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ICT 분야에서는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웨어러블(Wearable)

을 일컫는 BMW가 화두가 되고 있다. 즉 ,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정제하여 개인의 모바

일을 통해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김 호, 2014).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기관의 SNS 활용 정책에 주목해 시작됐으나, 향후 원격 의

료를 비롯한 모바일, 개인용 통신기기 기반 첨단 의료 서비스가 확 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기술수용모델과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 기초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상호작용 결과, 즉 정보시스템의 유용성을 인지할 경우 건강 저관여 집단의 

정보 이용 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정책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  현재 건

강한 상태로, 건강에 관심이 없어 사각지 에 놓인 중장년층 집단을 주요 타깃으로 하

는 홍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의 발달 

및 확산이 건강에 한 관심과 흥미를 역으로 이끌어 내는 현상에 착안한다면, 건강 관

여도가 낮은 중장년층을 동기화하여 건강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보 이용 의사에도 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정보의 성격과 수용자의 속성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요

구된다. 현행 미디어 활용 교육은 단순 기술 사용 방법 및 정보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실정이다(안정임, 2002). 이와 관련하여 안정임(2013)은 연령 집단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기회·능력·시민성 역으로 나누어 분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인의 정보 인식 및 이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정보 탐색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요구된다. 

정보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강조하는 정책 홍보도 중요하다. 건강 관여도는 건강 

행동을 추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기가 부족할 경우 건강 예방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건강정보의 유용함과 편의성을 높게 인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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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면 정보 추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에 따라, 수용자 분석을 토 로 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홍보 전략이 요청된다. 이는 전술했던 미디어 교육 정책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

적일 수 있겠다. 미디어 활용 능력이 근간이 될 때 비로소 정책 홍보의 효과와 정책의 실

효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SNS를 이용해 지역별·계절별·특정 질환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부의 발전적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2, p.113∼114), 이러한 정책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인

식과 능력, 동기 수준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선행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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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에 예시로 사용된 SNS 공공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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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s 

Alpha

SNS
건강정보

이용 의도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받아 

볼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페이지 ‘좋아요’ 클릭)
3.66 0.805

0.943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받아볼 생각이 있다.
3.68 0.815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건강 관련 질문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생각이 있다.
3.45 0.804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찾아 볼 

생각이 있다.
3.69 0.814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3.69 0.797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에 ‘좋
아요(Like)’ 버튼을 클릭할 생각이 있다.

3.69 0.799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에 댓

글을 남길 생각이 있다.
3.29 0.855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 관련 글을 공

유(share)할 생각이 있다.
3.45 0.904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읽은 건강정보를 친구, 부
모님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

3.64 0.866

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 예방 수칙

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82 0.661

3.65 0.644

표 3. SNS 건강정보 이용의  (n = 328)

2.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및 기술 통계

변수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s 

Alpha

인지된

용이성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건강정보를 이용하

는 방법은 간단할 것이다.
3.64 0.677

0.857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스북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3.59 0.720

3.61 0.654

인지된

유용성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스북에 있는 건강자료는 유용할 것

이다.
3.90 0.684

0.858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건강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87 0.691

건강보험공단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읽

으면, 건강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92 0.702

3.90 0.611

표 4. 인지된 용이성·유용성  (n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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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s 

Alpha

디지털

리터

러시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

다.
4.34 0.620

0.742

나는 인터넷에서 각종 거래(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예약/예매 등)을 할 수 있다.

4.35 0.664

나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트위

터 등)를 이용할 수 있다. 
3.99 0.774

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편집 등에 대한 미디어 제

작 교육을 자주 받은 편이다.
2.73 0.913

나는 인터넷,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 뉴미디어 

이용 및 활용 교육을 자주 받은 편이다.
2.76 0.924

나는 미디어가 소비문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3.73 0.766

나는 신문사나 방송사 등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미디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5 0.754

나는 같은 내용도 이미지, 배열, 편집 기법에 따라 다

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9 0.585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용 소프트웨어(파
워포인트 등)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3.36 0.957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블로

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3.27 1.057

3.55 0.479

표 5. 디지털 리터러시  (n = 328)

변수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s 

Alpha

건강

관여도

나는 평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83 0.716

0.715

나는 내가 아팠던 경험(감기, 특정질환 발병, 교통사

고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67 0.802

나는 가까운 지인이 투병하는 것을 보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77 0.769

나는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다. 
3.70 0.671

3.74 0.548

표 6. 건강 관여도  (n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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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public organizations’ use of social media to disseminate health 
information, focusing on the middle aged who tend to have high interest and demand 
for health information.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ll four key factors 
-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health involvement, and digital literacy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intention to use. Those with high digital literacy 
and health involvement demonstrated higher intention to use public organizations’ 
health information via social media. Also, when the middle aged had high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toward SNS public health information, their intention to use 
tend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health 
involvement and usefulness revealed that those with low health involvement showed 
a significantly increased intention to use SNS public health information when they 
perceived its usefulness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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